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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6월8일 세계 해양의 날,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해양 생태계와 어업 인권문제 대책 수립 촉구



	■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사회 : 정신영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발언1 : 해양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 현황 및 원인 – 박현선 활동가 (시셰퍼드 코리아)
· 발언2 :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책 요구 – 김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 발언3 : 불법어업 감시 체계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책 요구 – 정홍석 연구원 (시민환경연구소)
· 발언4 :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신매매 문제 및 대책 요구 – 조진서 캠페이너 (공익법센터 어필)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창윤 활동가 (시셰퍼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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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6월 8일(화) 청와대 앞에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양쓰레기와 불법어업, 바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세계 해양의 날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UN에서 지정되었습니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에는 약 140만에서 160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해양쓰레기와 남획으로 인해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편,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신매매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로 인한 피해, 남획을 포함한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 파괴적인 어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쓰레기와 불법어업,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